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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관세음보살입상 

 

 당내에 안치되어 있는 목조관세음보살입상은 구 후지와라신덴의 관음당(후지와라도) 본존입니다. 상 높이는 83cm, 

두부와 체간부를 나무 하나로 만들고, 양 어깨에서 앞부분과 양다리, 천의는 별도 목재로 만들었으나, 제작 연대는 

자세한 조사 결과, 에도시대 전기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상은 에도시대 전기에 성립한 후지와라신덴에 교토쿠의 다나카 산자에몬이 중심이 되어 당을 짓고, 겐로쿠 3(1690) 

년에 교토쿠의 도쿠간지 절에서 관세음보살상(관음상)을 간청하여 안치한 것이 기원이라고 합니다. 

옛부터 ‘미가와리 관세음’이라 불리며, 여러 설은 있으나, 단바노쿠니 아나오지 절(교토부 가메오카시)의 미가와리 

관세음과 동일 목재 동일 제작법으로 만들어져, 단바노쿠니 겐주지 절에 있던 것을 초빙했다고 하는 유래가 전승되고 

있습니다. 

 ‘미가와리 관세음 유래’에 따르면, 당시 교토에서 유명한 불공이었던 간제는 단바노쿠니의 장군 의뢰로 관세음보살상을 

제작했습니다. 간제가 이 상을 장군에게 넘겨준 뒤, 단바노쿠니 오에산 주변에서 도적에게 습격을 당해 칼에 베였으나 

상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간제가 단바노쿠니의 장군에게 돌아와 보니, 관음상에서 피가 흐르고 있어, 

간제를 대신해서 희생당한 것을 알고, 돈독한 신앙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후지와라도에서는 당초부터 비불로 여겨, 관세음보살은 33 가지로 모습을 바꾸어 중생(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구한다는 데서 유래하여 33 년에 한 번 개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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